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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은 최초 인류 문명인 수메르의 대표적 법들인 우르 남무 법과 리피트-이쉬

타르 법들에 나타난 미샤룸의 내용들과 왕위 선전과 왕정의 선정 구호들, 그리고 법

과 정의 구현과 생명존중을 위한 공공선의 조항들 등을 고대 근동학과 히브리 성서의 

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다. 저자에 따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

대표적 개념과 제도가 바로 미샤룸 법인데, 히브리 성서에서는 법과 정의라고 말해지

며 희년제도가 이 모티브에 근접한다고 한다. 미샤룸이란 고대 바벨론의 사회정의 제

도를 가리킨다.

우르 남무 법은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 제3제국의 창시자인 우르 남무 왕 또는 그

의 아들 술기가 만든 것으로 추측되며, 리피트이쉬타르 법은 중앙 메소포타미아의 도

시 국가인 이신 제11왕국의 5대 왕 리피트-이쉬타르가 편찬한 법이라고 한다. 두 법 

모두 메소포타미아 법들의 전형적인 법형식인 결의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결의법

이란 “어떤 사람이…한다면”이라는 조건절과 “…한다”는 결과절로 구성된 법조항이

다. 두 법은 신들이 왕을 백성들 가운데서 택했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왕위 선

전으로 시작된다. 두 법은 노예해방, 약자보호, 복리민복, 사법정의 등을 다루고 있다. 

저자는 이 두 법이 당시의 사회질서의 유지와 기득권 보호의 목적으로 왕들이 편찬한 

것이라고 한다. 이 두 법은 기득권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

다는 것이다.




